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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문

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. 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 

이       유

 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

에 의하여 규제된다.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



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

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(대법원 

2022. 5. 12.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).

  기록에 의하면, 원고(재심원고)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

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

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, 달리 원고(재심원

고)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

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  

 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

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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